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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문

 ◦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은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에 대한 평가 권한을 중앙정부가 독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영도매시장마다 거래 규모와 유통 여건이 

달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도매시장 운영을 수행하는데 

큰 제약이 되고 있음.

 ◦ 현재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지정 및 재지정권은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반면, 평가권은 중앙정부가 행사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유통 정책을 추진

하려면 지정 및 재지정 시 부여한 조건의 이행 여부를 공정하게 평가

할 수 있도록 지정권과 평가권을 개설자에게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도매시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유통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가 권한을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도록 농안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및 재지정 시 부여한 조건의 이행 여부를 직접 평가함으로써 공영

도매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운영이 가능해지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현행 농안법의 평가 권한을 

개설자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함.

Ⅲ. 제안이유

 ◦ 현행 「지방자치법」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과 운영을 지방자치

단체의 고유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도매시장

법인 및 시장도매인 평가 권한을 중앙정부에 집중시켜 지역 실정에 

맞는 시장 운영과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음.

 ◦ 또한, 급변하는 농수산물 유통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농안법의 개정이 

지연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피해가 가중되고 가격 격차가 심화

되고 있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정한 경쟁체계를 구축하고 생산자

ㆍ소비자ㆍ유통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농안법 개정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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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이준석)

1. 건의안의 개요

 

 ◦ 동 건의안은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평가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시장개설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도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것임.

2. 공영도매시장 운영 현황과 문제점

 ◦ 공영도매시장은 농수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가격 형성의 투명

성을 확보하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제공

하기 위해 설립되었음.

 ◦ 현재 전국에는 서울시가 개설·관리하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가락시장”)과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을 비롯한 33개의 공영도매시장이 

운영되고 있음.

< 2023년도 전국 공영도매시장 거래실적 현황 >

(단위 : 톤, 백만원)

연 번 시 장 명 물 량 금 액

1 서울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2,267,311 5,870,283

2 서울강서농산물도매시장 584,330 1,387,690

3 부산엄궁농산물도매시장 338,912 575,820

4 부산반여농산물도매시장 240,421 554,294

5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101,288 203,346

6 대구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 507,716 1,176,334

7 인천남촌농산물도매시장 170,177 383,020

8 인천삼산농산물도매시장 144,850 295,213

9 광주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 215,118 477,004

10 광주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217,637 597,216



     출처 :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 이 중 전국 공영도매시장의 대표 격인 가락시장은 1990년대에 현재의 

구조로 정비된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대형소매유통의 등장과 

농업인의 조직화·규모화 등 다양한 환경변화 속에서도 과일·채소류 

유통의 주요 경로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음.

 ◦ 2024년 현재 가락시장의 거래규모는 약 230만여톤(하루 7,504톤)으로 

서울시 농수산물 소요량의 49%,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이 취급하는 

총 거래량의 35%를 차지함.

 ◦ 그러나 가락시장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유통시장 개방과 다양한 

유통경로 등장, 재배기술 발전 및 수입농산물 증가로 도매시장이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거래물량은 2000년 이후 

정체 또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11 대전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213,336 512,665

12 대전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138,590 339,140

13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67,120 181,088

14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 74,615 194,384

15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58,066 170,630

16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 62,459 142,564

17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364,610 938,071

18 춘천농수산물도매시장 8,126 21,685

19 원주농산물도매시장 21,700 63,662

20 강릉농산물도매시장 19,257 52,249

21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 71,257 180,520

22 충주농수산물도매시장 23,426 63,716

23 천안농수산물도매시장 56,712 145,515

24 전주농수산물도매시장 57,330 144,749

25 익산농수산물도매시장 41,919 104,139

26 정읍농산물도매시장 11,775 27,489

27 순천농산물도매시장 68,438 162,075

28 포항농산물도매시장 30,836 85,088

29 안동농수산물도매시장 171,866 608,803

30 구미농산물도매시장 15,611 36,786

31 창원팔용농산물도매시장 42,597 113,779

32 창원내서농산물도매시장 47,777 112,638

33 진주농산물도매시장 50,022 148,143



< 가락시장 내 5개년별·부류별 거래물량 >

(단위 : 천 톤)

  출처 :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 이는 도매시장이 유통 주체 간 경쟁 촉진과 거래방식 다양화 등 

유통구조의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산지의 생산 세분화와 대형 

유통업체와의 거래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임.

 ◦ 또한 대형마트와 외식업체 등과의 직거래 증가 등 유통경로의 다원화 

역시 도매시장 기능을 위협하고 있어 ‣ 거래제도 다양화를 통한 

소비지 대응력 강화, ‣ 물류기지로서의 역할 증대, ‣ 신선식품 등 안정적 

먹거리 공급, ‣ 대형유통업체 등과의 경쟁우위 등의 문제점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3.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평가 권한 개설자 환원

 

 ◦ 동 건의안은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에 대한 평가 권한을 중앙

정부에서 도매시장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함으로써, 

관리·감독 주체인 개설자가 정책 수행의 핵심 수단인 ‘평가’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연  도

 부  류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4

(가결산)

합       계 1,859 2,432 2,413 2,150 2,264 2,522 2,370 2,296

청과 

계 1,704 2,241 2,267 2,030 2,148 2,422 2,280 2,219

과   일

채   소

193

1,511

259

1,982

327

1,940

263

1,767

298

1,850

356

2,066

308

1,972

468

1,751

수산

계 155 191 146 120 116 100 90 77

선   어

패   류

건   어

48 
72

35

67

86

38

54

65

27

51

46

23

45

47

24

33

43

24

27

34

29

23

28

26



 ◦ 도매시장 평가는 1992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시행

하는 이원체제로 운영되어 왔으나, 평가 기준 불일치와 피평가자 

부담 가중, 신뢰성 저하 등의 문제로 2014년 농안법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로 권한이 일원화되었음.

< 도매시장 평가제도 건의 방향 >

 ◦ 현행 농안법 제77조제1항은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도매시장법인 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설자의 의견 수렴만으로는 평가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행사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또한 같은 법 제23조에서는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14년 농안법 개정 이전]                [현행]                         [건의안]

↘

↗

↗

↘

운영·관리 평가

및

경영관리 평가 

경영관리 평가

운영·관리 평가

및

 경영관리 평가

도매시장 개설자 도매시장 개설자

자체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중앙평가
운영·관리 평가

중앙정부

중앙정부 중앙정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화에 관한 법률」

제77조(평가의 실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물류체계 개선 등 운영ㆍ관리와 도매시장

법인ㆍ도매시장공판장ㆍ시장도매인의 거래 실적, 재무 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

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농림축산식

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중도매인의 거래 실적, 재무 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

를 실시할 수 있다.



있으나, 유효기간 종료 후 재지정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관행적으로 재지정이 이뤄지고 있음.

 ◦ 이처럼 도매시장별로 거래 규모, 유통 여건, 운영 방향 등이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상이하나 중앙정부의 일원화된 평가는 이러한 개별 

시장의 특수성과 유통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도매시장 관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매번 재지정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들은 농안법상 독점적 

수탁구조로 인해 상당한 과점적 이익을 누리고 있으며, 농수산 유통에 

전문성이 없는 대기업 자본이 유입되어 공익적 기능을 상실하고 있음. 

    - 이러한 구조는 대기업 주주들에 대한 고배당으로 이어지고 있고, 

일부 도매시장법인은 기업 인수·합병의 대상으로 전락하여 투기 

자본에 반복적으로 매각1)되고 있음.

   < 2024년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영업이익 및 대주주 현황 >

1) 동화청과: (’10년) 동부한농 280억원 → (’15년) 칸서스테오 540억원(260억원 매각차익)→ 
(’16년) 서울랜드 587억원(47억원 매각차익) → (’19년) 신라교역 771억원(184억원 매각차익)

구 분 평  균 서울청과 농협(공) 중앙청과 동화청과 한국청과 대아청과

거래금액 834,698 1,034,219 603,883 1,022,198 987,602 862,202 498,084

매출액  30,684    36,771  19,636    36,693  35,112  31,919  23,972

전년대비    8.9%     8.8%    5.3%      5.6%    4.8%    4.5%   34.3%

 (단위 : 백만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하되,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출처 :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영도매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장개설자가 

시장별 특성에 맞춰 공영도매시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이에 급변하는 농수산물 유통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공영도매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 개설자의 관리 책임

성을 강화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공영도매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농안법령의 개정 요구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입법조사관 연락처

김용우 02-2180-8062

영업이익   7,336    9,026   2,239     8,595   7,840   7,490   8,825

당기순이익   6,463    8,817   1,051     6,929   6,589   6,078   9,311

배당금   2,354    4,000 -     4,100   5,025   1,000 -

배당성향   36.4%    45.4% -     59.2%   76.3%   16.5% -

지배주주 - 고려제강 - 태평양개발 신라교역 더코리아홀딩스 호반건설

업 종 - 제조업 - 건설 원양어업 M&A, 및 컨설팅 건설


